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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로 '주가조작 혐의' 차관보 출신 기업인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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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형훈 인턴기자 = 코스닥 상장사 A 업체의 대표가 22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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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박형훈 인턴기자 = '이차전지 산업에 진출하겠다'는 호재성 허위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

의를 받는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의 전현직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

는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의 전 대표 A씨와 현 대표 B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

다.

A씨와 B씨는 이날 오후 2시께 나란히 법원에 출석했다. '주가 조작혐의 인정하는지' '서로 어떤 역할 한 건지' '범행 사전에 계

획하고 회사 인수한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법원의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지난 2023년 반도체 소자 제조 업체를 인수한 뒤 '이차전지 사업에 진출해 국내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유럽, 미국 등 전

세계 해외 시장으로 확장할 것'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공시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주가는 최대 12배 가까이 급등했

다.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의 A씨는 퇴임 후 자산운용 업계에서 일해오다 자신의 투자사를 차려 알에프세미 인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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